
광동성은 전염병의 영향에 대응하여 기업들에게 생산복귀 

및 업무재개에 지원하는 일련한 정책 출시  

 

2 월 8 일 12 시, 광동성에 보고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는 누계 1095 명이다. 8 일 0-12 시 성의 추가 

확진자는 20 명이다. 누계 완치 100 명, 사망 1 명이다. 

의심환자는 207 명이며 3412 명의 밀접 접촉자가 현재 

의학적 관찰을 받고 있다.  

근래, 광동성 정부가 시행한 일련의 정책들은 기업의 

노동력 원가를 낮추고, 기업의 영업 부담을 경감하며, 

재정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방면에서, 전력으로 전염병 

영향하의 각 기업의 업무복귀와 생산재개를 추진하여 

전염병의 영향의 줄이고 있다. 이런 정책들은 2 월 6 일부터 

3 개월간 일시적으로 시행한다.  

정책에 따르면, 각 시 정부는 생산복귀 및 업무재개 

방안을 세분화하여 1 기업 1 정책으로 마스크, 방호복, 

소독용품, 체온기 등 예방 물자의 구매 문제를 돕는다.  

전염병의 영향으로 기업이 직원의 양로보험, 

의료보험(출산보험 포함), 실업보험, 산재보험 및 주택 

적립금 등을 기한 내 납부가 불가능할 경우 기한을 

연장하여 전염병 발생 상황이 해소된 후 3 개월 내에 추가 

납부를 허가한다. 연장 기한 내 세금 납부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은 법에 따라 연장된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세금을 납부한다. 납세가 곤란한 명확한 이유가 있는 

기업은 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임대소득세와 도시 

토지사용세를 감면한다. 국유자산류 경영용 주택은 

전염병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경우 민영 

임대기업에 1 개월 내지 2 개월의 임대료를 면제한다. 

은행업등 금융기구는 전염병의 영향이 큰 기업에 대하여 

상환기한, 대출기한 등을 연장하고, 낮은 이율과 이자 

감면으로 격려한다.  

 

 

 

 

 

 

 

 

 

 

 



 

광동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최신 상황 

(2020.2.8 12 시 기준) 

 

합계 

1095 

확진 
1 

사망 
100 
완치 

 

도시 확진자 

광저우 301 

션전 354 

주하이 83 

샨토우 25 

포샨 64 

샤오관 6 

허위엔 3 

메이저우 13 

훼이저우 47 

샨웨이 5 

동관 56 

중샨 46 

지앙먼 15 

양지앙 13 

쟌지앙 20 

마오밍 8 

쟈오칭 14 

칭위엔 10 

챠오저우 5 

지에양 7 

 


